과거 발주 사례 C — 새들유통 물류·재고 시스템 (협상 조정 성공)
※ 교육용 가상 자료입니다. 실존 기업·사업과 무관합니다. (관통 실습 ② 자동 반영 체험용 — 나중에 폴더에 추가하는 문서)
1. 사업 개요
	항목
	내용

	사업명
	새들유통 물류·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

	발주 부서
	구매팀 (현업: SCM본부)

	예산 / 기간
	10억 원 / 7개월 (2025.02 ~ 2025.08)

	결과
	협상 단계 조항 조정으로 분쟁 없이 검수 완료


2. 쟁점 조항과 조정 내용
	쟁점
	초안 조항
	조정 결과

	지체상금 과다
	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0.5%
	일 0.1%로 조정 (관행 수준)

	하자보수 기간
	3년 무상 하자보수
	1년 무상 + 2년 유상 유지보수 계약 분리

	요구사항 불확정
	상세 요구사항은 착수 후 협의
	착수 후 30일 내 요구사항 동결 조항 신설


3. 경과와 성과
내부 검토 체크리스트로 초안에서 쟁점 3건을 사전 식별하고, 우선협상 단계에서 문안을 조정했다. 계약 후 변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, 검수 지연도 없었다. 조정 근거로 과거 사례 A·B의 교훈이 인용되었다.
4. 교훈
1. 교훈 1 — 독소조항은 공고 전 수정이 최선이지만, 협상 단계 조정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.
1. 교훈 2 — 지체상금·하자보수는 업계 관행 수치(일 0.1~0.3% · 무상 1년 내외)를 기준으로 협상한다.
1. 교훈 3 — 요구사항 동결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범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.
